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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제원인을잘못파악하여엉뚱한곳을정비한일이있다(그렇다/아니다).



Q. 불필요한과잉정비를받은일이있다(그렇다/아니다).



Q. 정비전에설명한정비내역이안내없이변경된일이있다(그렇다/아니다).



Q. 정비/수리후같은문제가재발했다(그렇다/아니다).



Q. 정비소에서정비를받으셨을때지불한총정비비용은대략얼마였습니까?



Q: 그정비소를최근에방문했을때, 수리비용을할인해주었다(그렇다/아니다).



Q: 지난 1년간정비/수리결과에대해불만을제기한적이있다(그렇다/아니다).



Q. 요청하지않은서비스/점검을추가(무료)로해줬다(그렇다/아니다).



Q. 귀하께서향후에가장받고싶은무료서비스/점검내용을하나만선택해주십시오.



Q. 가장최근에방문한그정비소에서받은무료서비스/점검내용을모두선택해주십시오.



즉시반영되는항목임에도

Q. 정비/수리 후 서비스에 만족했는지(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연락(전화, 문자/카톡, APP 안내 등)이
있었다(그렇다/아니다).



■ KEY POINT_확인·결제·출고과정

- 과잉정비, 정비오류, 임의정비비율은평균 5.8~7.6%선에서 개선되지않고있음.

- 수입차발생률은 4~6%, 국산은 6~8%대로국산차보유자가더많이경험함

- 과잉정비, 정비오류, 임의정비 문제는 단순 불만 차원을 넘어 비용·신뢰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우선개선해야할사안임

- 동일문제재발경험률에서국산(6.9%)이처음으로수입(10.5%)보다 낮아짐

- 정비결과불만제기율도수입 11.2%, 국산 8.5%로국산이처음역전함

- 지난 3년간(‘23~’25년) 국산의 동일 문제 재발 경험률(13→13→6.9%)과 불만

제기율(15→13→8.5%)이지속적으로개선된결과임

- 이에 비해 수입 브랜드는 불만 제기율 9~10%대, 동일문제 재발 경험률 11%에서

제자리걸음을하고있어개선책마련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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